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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

- 세계에서 7번째로 200만호 특허 등록 -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9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원주 특허청장,

200만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과 별도로, ①대통령, ②특허청장, ③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서명하는 증서로 특별 제작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7번째*이다. 또한, 제1호 특허**

등록(1948년) 후 100만호 등록(2010년)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2019년)까지는 9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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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200만호 등록년도: 미국 1935년, 프랑스 1985년, 영국 1986년, 일본 1995년, 독일 2015년,

중국 2016년

** 1호 특허(1948.11.20.)「유화염료제조법」중앙공업연구소

100만호 특허(2010.12.3)「힌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단말기」다이아벨

200만호 특허(2019.7.9)「치료용 항체를 활용한 종양성장 억제 기술」오름테라퓨틱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년에 21만 건 정도 특허가 이루

어지고 있는데, 그 건수로 치면 세계 4위, GDP 당 특허 건수로서는 세계 1위,

국민 1인당 특허 건수로도 세계 1위로 당당한 세계 4위 특허강국이 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요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는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이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 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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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아직도 과제들은 많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과제들은

우리 특허가 원천기술, 소재·부품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건수는 많지만 질적

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속

해서 적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특허를 회피하고, 그에 대해 우리가 새로운 기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특허 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확보했을 경우엔 빨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특허출원해 기술이 보호받는 노력을 특허청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 특허·지식재산권을 확보할

경우, 제대로 평가되는 게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이 되었지만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특허를 담보로 평가해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면 벤처기업 육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에 비교하면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나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